
정신질환 숨기지 마세요 
 

[의사칼럼] 권준수 서울대의대 정신과 교수  

'병은 소문을 내야 낫는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정신과 환자들이다.  

아직까지 정신과 환자들은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병이 있다는 것을 숨기려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제 정신병은 숨겨야 할 정도로 수치스럽거나 특정 사람들만 

걸리는 드문 병이 아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국민 3 명 중 

1 명이 일생동안 적어도 1 번 이상 정신질환을 앓는다고 한다.  

실제로 내과나 신경과에 다니는 환자들의 상당수가 심리적인 원인과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신체적 이상을 느껴 병원을 전전하며 각종 검사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정신과 병력을 가진 

사람을 무슨 전과자라도 되는 듯이 여기고 있다.  

그 저변에는 정신병은 재앙이 닥치듯 신의 저주를 받아 나타나고, 또 좀처럼 

치료가 되지 않아 죽을 때까지 환자와 가족들을 괴롭힌다고 생각되어졌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한 이론적 정립과 치료방법에 대한 연구는 

20 세기말부터 급진전을 보였고, 이제까지 난치병으로 여겨졌던 

정신분열병이나 치매 등의 치료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그 동안 정신과 치료는 심리적인 측면에 치중하여 상담이나 정신치료를 

위주로 하였으나 현재는 많은 경우 약물치료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반인들은 정신과 약을 일종의 마약처럼 여기며, 한번 

먹으면 중독성이 강해 쉽게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정신현상은 아직까지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분명한 것은 

정신이나 마음은 뇌에서 나타나고, 뇌는 신경세포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신과 물질은 같은 것의 다른 현상인 동전의 앞 뒷면과 같다. 

정신과는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두어 두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찾아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뇌에 병이 든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곳이다.  



더 이상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배척을 당해야 하거나 두려운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스스럼없이 정신과를 찾을 수 있게 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한다.  

 


